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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과 관계없이 목소리가 저

음인 사람은 바람 피울 확률이 

높다는 연구 결과가 전해졌다.

최근 영국 스털링 대학(Uni-

versity of Stirling) 연구팀은 목

소리와 바람기의 상관관계를 

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.

연구진은 실험에 앞서 목소리 

녹음을 위해 남녀 10명씩을 모

집했다. 참가자들은 바람을 피

운 경험이 있는 사람 10명과 그

렇지 않은 사람 10명으로 구성했다. 또 20명 모두 결혼

을 하지 않은 이성애자로 목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키

나 체중, 비만도 등을 비슷하게 맞췄다.

연구진은 남녀 152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20명의 목소

리를 참가자들에게 들려줬다.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은 

‘가장 바람을 안 피웠을 것 같은 목소리’에 최저점 1점

을‘가장 바람을 많이 피웠을 것 같은 목소리’에 최고점 

10점을 구분해 답했다.

결과는 놀라웠다. 바람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

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. 게다가 

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남녀구분 없이 목소

리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했다. 

연구진은“목소리의 어떤 요소가 이러한 결과를 나타

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, 아마‘높낮이’가 영

향을 미쳤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과거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비슷한 사실이 보고된 바 

있다. 

2017년 미국 올브라이트 대학(Albright College) 심리

학 연구팀에 따르면 일반적으

로 사람들은 목소리가 낮은 남

성들이 바람 피울 확률이 더 

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

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는 여

성들이 목소리가 낮은 남성들

에 매력을 더 많이 느꼈다는 연

구와도 연결된다.

여성도 마찬가지다. 선행 연

구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이 많

이 나와 목소리가 낮은 여성의 

경우에도 바람을 피울 가능성

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남성의 대표적인 성 

호르몬인 ‘테스토스테론’이 성적 매력뿐 아니라 성적 

충동도 높여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

해석했다.

한편 한국의 한 채용포털사이트 조사에 의하면 기업 

인사담당자 60명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응시자의 목소

리가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을 한 결과 무

려 92.7%가‘그렇다’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목

소리가 취업 당락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. 특히 면접

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인

데 만약 지나치게 낮은 저음, 이른바 동굴 목소리를 내

는 사람이라면 전달력에 한계가 있어 면접에 악영향을 

미칠 수 있다.

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“보통 남성의 저음을 좋은 목

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친 저음은 오히려 

불편으로 작용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

다.”며“여성의 목소리가 심한 저음이거나 이와 함께 바

람이 새는 듯한 쇳소리나 거친 소리를 낸다면 이는 성대 

노화나 음성언어질환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는 만큼 

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다.”고 말했다.

여성

남녀 불문 목소리 저음이면 바람 피울 확률 높다

▲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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